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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연말 수출실적 점검은 통상적 업무

(서울경제 1.6일 인터넷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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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기업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연말 수출실적 점검 차원에서 통상

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사안입니다.

ㅇ 1월 7일 서울경제 <“1월 수출 12월로” 정부, 기업에 ‘분식’ 압박>

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□ 산업부는 12월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기업에 요구하였으며,

1월 수출예정인 물량을 앞당겨 선적해달라고 요청

2. 同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산업부가 수출 관련 전화를 한 것은 연말 수출 실적 점검 차원에서

관행적으로 해 오던 업무이며,

ㅇ 특히 작년 12월은 24일, 31일 샌드위치날도 있고 해서 수출이 계획

대로 진행되는지 파악하고자 했던 것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조익노 과 장(044-203-4040)

한주현 사무관(044-203-4041)


